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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북미

미국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도 
합의 가능성 제기

김세중 선임연구원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12월 14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유층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오바마 정부가 재정지출 

삭감액을 1조 2,000억 달러로 조정하는 경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받아들이

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함.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의 회동에서 부유층 증세의 기준을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서 4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안하고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향후 

10년간 1조 4,000억 달러에서 1조 2,000억 달러로 조정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자신의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의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

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반대의

사를 분명히 함.

 한편, 베이너 하원의장이 부유층 증세에 처음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었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

당간의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각자의 타협안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

망이 제기됨. 

 베이너 하원의장이 부유층 증세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민주당 펠로시 의원도 

베이너 의장의 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등 재정절벽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양당 협상에 진전

이 있는 것도 사실임.

 로이터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유층 증세의 기준을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Reuters등, 12/18)


